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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공한 창업가들이나 저명인사들에게 성공의 요인을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보거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운세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토머스 J. 스탠리가 20년간 

백만장자 733명을 분석하여 저술한 <부자들의 선택>을 보더라도, 백만장자의 12%가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으로 ‘운’을 뽑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배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많지 않았다. 운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운을 외부 요인으로 보고 무작위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행운은 운명처럼 정해져있는 것일까? 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잘 인지하고 포착하는 것일까? 현실 속에 운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운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운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행운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우연한 사건에 대해 우연기술을 

통하여 기회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행운의 

신념이 우연기술의 매개역할로 창업 기회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운의 신념은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운의 

신념은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연기술의 하위요인 중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만이 기회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넷째,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성, 낙관성, 위험감수는 행운신념과 기회역량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행운에 대한 높은 신념을 갖고 우연 기술을 더 

개발한다면 창업 기회 역량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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